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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musculoskeletal problems, sleep problems, and 
self-rated mental health of home-care work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447 home-care workers 
spanning three occupation types: life supporters for the elderly, home-visit caregivers, and life supporters for the 
disabled. Musculoskeletal problems, sleep problems, and self-rated mental health were assess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actors affecting self-rated mental health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SPSS was us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sleep problems on musculoskeletal problems and self-rated mental 
health. Results: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variable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musculoskeletal problems were monthly income level, caring-related career duration, weekly working hours, and 
occupation type; and the variable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rated mental health was occupation 
type. Among the occupation types, supporters for the disabled had the most musculoskeletal problems and the 
lowest self-rated mental health. Musculoskeletal problems among home-care workers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self-rated mental health and indirect negative effects on sleep problems. Conclusion: Measures are needed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and health status among the occupation types of home-care 
workers. Considering the relevance between the health issues of home-care workers, the development of a 
carefully designed health promotion strategy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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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현·이은정·정인옥 등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아동보육, 노인요양, 장애인에 대한 돌봄 욕구가 급격히 증

가한 것에 비하여 그동안 가족 내에서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를 

개인이나 가족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Im & Lee, 2016). 이에 우리나라에

서는 돌봄의 사회화를 위하여 2007년 5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2015년 1월 아이돌보미 사업, 2020년 노인맞춤돌

봄서비스 등이 도입되면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돌봄의 사회화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돌봄 서비스가 확

대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의 수가 급격

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는 

2008년 2,404만 5천명에서 2019년 2,750만 9천명으로 1.1배 증

가하였으나, 돌봄 노동자는 2008년 58만 3천명에서 2019년 

110만 1천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Kim & Yim, 2020).

전통적으로 돌봄 서비스 일자리는 여성의 일자리 영역이라

는 낮은 사회적 인지도, 불안정한 고용, 낮은 시간당 임금수준, 

경력과 근속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근로조건들이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Hwang, 2013). 또한, 돌봄 노동자는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심야 근무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소통 장애가 있거나 몸을 가누기 어렵거나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Park, Lee, Yoon, 

& Shin, 2013).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이러

한 육체적 부담이 어깨, 손. 손목, 허리와 목 부위의 근골격계 질

환을 유발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ng & Kim, 2019; Yoon, An, & Lee, 2020). 2011년 한국산

업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설 및 재가 요양보호사의 

98.1%가 근골격계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S. Y., 

Lee, Y. G., Joo, Kim, & Choi, 2011). 연구마다 보고한 비율에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상당수의 돌봄 노동자가 근골격계 증상 

또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Hwang, Yoo, & Kang, 2014; 

Park et al., 2013). 또한 돌봄 업무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돌봄 

노동자는 근골격계 증상 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우울 등의 정신

적 문제를 호소하였고 이는 남성 돌봄노동자보다 여성 돌봄노

동자에서 발병 비율이 더 높았다(Harris et al., 2020). 돌봄 노

동자의 92.5%가 여성이라는 측면(Kim & Yim, 2020)을 고려

하면 수면장애, 우울과 같은 문제는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돌봄 노동자의 56.9%가 50대 

이상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Jang과 Ahn (2011) 연구에 

의하면 폐경기 여성에서 근골격계 통증, 수면장애 문제, 우울

과의 상호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돌봄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보호

자, 소속기관 등을 만족시켜야 하는 위치에 있어 높은 직무 스

트레스, 감정노동 등의 정신적 문제를 호소한다(Park et al., 

2013). 업무 중 대상자로부터 받는 비인격적인 대우와 무시당

하는 경험은 심한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감정소진으로 이어

지며, 심한 경우에는 우울감으로 이어진다(Park, 2020). 이러

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돌봄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며 국외 연

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스위스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돌봄 

업무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돌봄 제공자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낮았고, 생기가 없었으며 수면문제를 더 많이 호소하였다

(Fekete, Tough, Siegrist, & Brinkhof, 2017). 영국에서 실시

된 연구에서는 돌봄 제공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20시간 

미만인 경우에 비하여 우울, 수면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Harris et al., 2020). 국내외 연구결과에 근거

할 때, 돌봄 노동자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주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직무 스트레스, 수면 문제, 소진, 우울 등이며 이러한 문

제 발생에 근무환경이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돌봄 노동은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대상자를 돌보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육체적 부담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에

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시에 존재하는 서비스 형태

로 인하여 돌봄 노동자의 건강문제에 관해서는 신체적 건강문

제와 정신적 건강문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

지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건강

문제를 살펴보면 신체적 문제 또는 우울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 

중 일부 문제만이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돌봄 노동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호소하는 신체적인 

건강문제인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정신건강 수준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돌봄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보다 다양한 측면으

로 파악하고자 한다.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같은 신체적 건강문

제와 정신적 건강문제 간의 관련성은 직접적인 관련성으로 설

명할 수 있지만 간접적인 관련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Choi, 

Im, Lee와 Park (2009)은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자각증상

과의 관련성에서 피로도를 통한 간접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

다고 하여 근골격계 문제와 정신건강의 관련성 간에 매개요인

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만성통증

은 수면을 방해하고, 우울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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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 Park, 2017; Lee et al., 2011). 근골격계 문제는 통증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종합할 때, 근골격계 문제와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에서 

수면문제가 매개요인으로 작동할 개연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돌봄 노동자의 근골격계 자각증상, 수면문

제, 주관적 정신건강과 같은 건강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 변

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돌봄 노동자들이 건강문제

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방문 돌봄 노동자의 근골격계 자각증상, 수면문

제, 주관적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근골격계 자각증상, 수면문제, 주관적 정신건강의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자각증상, 수면문제, 주

관적 정신건강의 차이를 파악한다.

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수면문제가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주관적 정신건강 관계에서 수면문

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방문 돌봄 노동자의 근골격계 자각증상, 수면문

제,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을 확인하고 근골격계 자각증상, 수

면문제, 주관적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중부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3개 직종(노

인맞춤생활지원사,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의 방문 돌봄 노동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경상남도 중부권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근로조건 및 건강수준 실태

조사 참여에 동의한 기관에 소속된 돌봄 노동자 중 해당 연구참

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총 7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311부를 

제외한 447부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자기 기입형 설문지를 사용하였으

며,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 

7문항, 근골격계 자각증상 3문항, 수면문제 3문항, 주관적 정신

건강 5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1) 근골격계 자각증상

근골격계 자각증상은 제 5차 근로환경조사에 포함되어 있

는 주관적 건강문제에 대한 총 11개 문항 중 근골격계와 관련성

이 있는 3개 문항으로 간호대학 교수 1인과 현장전문가 1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은 ‘지난 1

년 동안 요통의 건강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어깨, 목, 팔, 팔꿈치, 손목, 손 등 윗몸의(상지) 근육통의 

건강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엉덩이, 다

리, 무릎, 발 등 아랫몸의(하지) 근육통의 건강문제에 대한 경험

이 있습니까?’이다. 각 문항에 대하여 경험이 ‘있다’ 1점, ‘없다’ 

0점으로 처리한 후 단순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 사이의 값을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근골격계 문제

가 많음을 의미한다.

2) 수면문제

수면문제는 제 5차 근로환경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수면문

제에 대한 조사문항으로 지난 1년 동안 ‘잠들기가 어려움’, ‘자

는 동안 반복적으로 깨어남’, ‘기진맥진함 또는 극도의 피곤함

을 느끼며 깨어남’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매일’, ‘한 주에 여러 번’, ‘한 달에 여러 번’, ‘드물

게’, ‘전혀 없음’)로 본 연구에서는 역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다. 최소 3점에서 최대 15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

록 수면문제가 심함을 의미한다. Park과 Lee (2020)의 연구에

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80이었다.

3) 주관적 정신건강

주관적 정신건강은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WHO Well- 

Being Index (WHO-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지

난 2주간 자신의 느낌에 관한 5개 문항 -‘나는 즐겁고 기분이 좋

았다’, ‘나는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했다’, ‘나는 활발하고 활기

찼다’, ‘나는 아침에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하게 일어났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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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상생활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찼다’- 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주의 절반 미만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런 적 없다’)로 최소 0점에서 최대 25점 사이의 값

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rieger 등(20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92~.95, Kim, Moon, Son, Lee, Rho와 Kim 

(2010)의 연구에서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9월 24일부터 11월 23일

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해

진 절차에 따라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설명

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기관을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참

여에 동의한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별 분포, 근골격계 자각증상, 

수면문제, 주관적 정신건강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자각증상, 수면문제, 

주관적 정신건강의 정도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사

후 검증은 Sheffe를 실시하였다. 사후 검증 시 집단 간 분산의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Dunnett T3를 실시하였다. 근골

격계 자각증상, 수면문제가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통제변수 선정 시 유의한 변수가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Hwang과 Park (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유의수준 

p<.1을 적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인 주

관적 정신건강 수준에 대하여 Model 1에서는 통제변수와 독

립변수로 근골격계 문제를 투입하였고 Model 2에서는 통제

변수와 독립변수로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수면문제를 투입하

였다. Model 1과 Model 2에서 독립변수의 계수를 비교한 결

과 매개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어 매개효과 검

증을 실시하였다.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

의 관계에서 수면문제의 매개효과 검증은 SPSS의 패치 프로

그램인 Hayes (2017)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였고 bootstrap 횟수

는 10,000회로 설정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창원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서

를 제출하여 승인(승인번호: 7001066-202007-HR-018)을 받

은 후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설문조사 전 조사의 목적을 설명

하고 대상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및 설문지는 순수 연구목적으

로만 사용됨을 밝히고 조사에 참여 도중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

음을 알린 후 서면동의를 받았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직종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직종별로는 노인맞춤생활지원사가 222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재가방문 요양보호사가 122명(27.3%),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103명(23.0%)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성별

은 여성이 435명(97.3%)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층

은 61세 이상 133명(29.8%), 51~55세 113명(25.3%), 56~60세 

111명(24.8%), 50세 이하 90명(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고졸이 249명(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월 소

득수준은 100~200만원 미만이 308명(68.9%), 100만원 미만이 

111명(24.8%)으로 93.7%를 차지하였다. 경력은 1년 이하 149명

(33.3%), 6년 초과 105명(23.5%), 2~3년 이하 101명(22.6%), 

4~6년 이하 92명(2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무시간은 

25~30시간 이하가 200명(44.7%)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61

세 이상의 연령 비율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노인맞춤생활지원

사 43명(19.4%), 장애인활동지원사 23명(22.3%)으로 나타났

으며,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는 67명(54.9%)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맞춤생활지원사는 월 소득수준에서 100~200만원 미만

이 193명(86.9%), 주당 근무시간이 25~30시간 이하가 168명

(75.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근골격계 자각증상, 수면문제와 주관적 정신건강

대상자의 근골격계 자각증상은 평균 1.01±1.06점(범위 

0~3점)이었고 수면문제는 평균 5.08±2.17점(범위 3~15점)

이었으며, 주관적 정신건강은 평균 16.17±5.71점(범위 0~25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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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Elderly life 
supporter

Home-visit 
caregiver

Disabled life 
supporter

Total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ender Female
Male

219 (98.6)
 3 (1.4)

117 (95.9)
 5 (4.1)

 99 (96.1)
 4 (3.9)

435 (97.3)
12 (2.7)

Age (year) ≤50
51~55
56~60
≥61
M±SD

 57 (25.7)
 66 (29.7)
 56 (25.2)
 43 (19.4)

 66.63±6.73

 9 (7.4)
 19 (15.6)
 27 (22.1)
 67 (54.9)

 61.16±7.04

 24 (23.3)
 28 (27.2)
 28 (27.2)
 23 (22.3)

 65.68±6.79

 90 (20.1)
113 (25.3)
111 (24.8)
133 (29.8)

64.91±7.21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3 (1.4)
123 (55.4)
 96 (43.2)

 23 (18.9)
 76 (62.3)
 23 (18.9)

 5 (4.9)
 50 (48.5)
 48 (46.6)

31 (6.9)
249 (55.7)
167 (37.4)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100
100~199
≥200

 29 (13.1)
193 (86.9)
 0 (0.0)

 62 (50.8)
 56 (45.9)
 4 (3.3)

 20 (19.4)
 59 (57.3)
 24 (23.3)

111 (24.8)
308 (68.9)
28 (6.3)

Caring-related career 
duration (year)

≤1a

2~3b 
4~6c

≥7d

116 (52.3)
 40 (18.0)
 33 (14.9)
 33 (14.9)
2.97±3.56

 19 (15.6)
 36 (29.5)
 30 (24.6)
 37 (30.3)
5.04±4.25

 14 (13.6)
 25 (24.3)
 29 (28.2)
 35 (34.0)
5.10±3.55

149 (33.3)
101 (22.6)
 92 (20.6)
105 (23.5)
4.03±3.90

Working hours 
per week

≤15
16~24
25~30
≥31
M±SD

 44 (19.8)
 7 (3.2)

168 (75.7)
 3 (1.4)

21.21±8.32

 50 (41.0)
 21 (17.2)
 19 (15.6)
 32 (26.2)

23.46±12.46

 21 (20.4)
 9 (8.7)

 13 (12.6)
 60 (58.3)

32.00±15.19

115 (25.7)
37 (8.3)

200 (44.7)
 95 (21.3)

24.31±12.16

Total  222 (100.0)  122 (100.0)  103 (100.0) 447 (100.0)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자각증상, 수면문제,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근골격계 자각증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월 소득수준(F=4.94, p=.008)과 경

력(F=3.89, p=.009), 주당 근무시간(F=3.39, p=.009), 직종(F= 

4.19, p=.016)이었다. 사후 분석 결과 월 소득수준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

보다, 경력이 ‘6년 초과’인 경우가 ‘1년 초과~3년 이하’인 경우

보다, 주당 근무시간이 ‘31시간 이상’인 경우가 ‘16~24시간 이

하’인 경우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노인 맞춤생활지원사’

보다 근골격계 자각증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문

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월 소득수준(F=8.06, p<.000)

이었다. 사후 분석 결과 월 소득수준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수면문제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정신건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직종(F=3.29, p=.038)이었으나, 사후 분석 결과 

p<.05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수면문제가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수면문제

가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3와 같다. 범주형 변수인 월 소득수준(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경력(1년 이하, 1년 초과~3년 

이하, 3년 초과~6년 이하, 6년 초과), 주당 근무시간(15시간 이하, 

16~24시간, 25~30시간, 31시간 이상), 직종(노인맞춤생활지원

사,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은 더미변수로 처

리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기에 앞서 변수의 다중공선

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430~.944로 .1 이상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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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Musculoskeletal 

problems
Sleep 

problems
Self-rated 

mental health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Male

435
12

1.01±1.57
0.92±1.24

0.31
(.760)

5.06±2.18
5.75±1.77

-1.09
(.278)

16.24±5.69
13.67±6.12

1.4
(.123)

Age (year) ≤50
51~55
56~60
≥61

90
113
111
133

0.97±1.09
1.14±1.93
1.05±1.07
0.89±1.01

1.20
(.311)

5.24±2.32
5.34±2.23
4.92±2.05
4.88±2.17

1.27
(.282)

15.70±5.40
15.99±5.81
15.73±5.89
17.02±5.65

1.44
(.232)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31
249
167

1.26±1.12
1.02±1.05
0.95±1.07

1.10
(.334)

5.00±2.37
4.93±1.95
5.31±2.43

1.55
(.214)

15.65±6.50
16.21±5.81
16.22±5.42

0.14
(.868)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100a

100~199b

≥200c

111
308
28

1.01±1.10
0.95±1.02
1.61±1.20

4.94
(.008)

a, b＜c

4.68±1.79
5.09±2.19
6.50±2.81

8.06
(.000)

a, b＜c

16.51±5.55
16.24±5.71
14.11±6.08

2.06
(.129)

Caring-related career 
duration (year)

≤1a

2~3b 

4~6c

≥7d

149
101
92

105

0.90±1.03
0.83±0.99
1.08±1.09
1.28±1.10

3.89
(.009)
b＜d

5.03±2.24
4.87±2.12
5.34±2.26
5.12±2.07

.78
(.505)

16.90±5.30
16.22±5.41
15.09±6.16
16.04±6.06

1.96
(.119)

Working hours 
per week

≤15a

16~24b

25~30c

≥31d

115
37

200
95

0.97±1.01
0.81±1.10
0.93±1.02
1.31±1.14

3.39
(.018)
b＜d

4.83±2.00
4.51±1.85
5.23±2.25
5.27±2.30

1.91
(.128)

16.09±5.57
17.95±5.22
16.40±5.48
15.11±6.36

2.44
(.064)

Occupations Elderly life supportera

Home visit caregiverb

Disabled life supporterc

222
122
103

0.87±1.01
1.07±1.04
1.22±1.16

4.19
(.016)
a＜c

4.95±2.13
5.05±2.07
5.38±2.38

1.35
(.260)

16.86±5.01
15.55±6.14
15.42±6.43

3.29
 (.038)†

Total 447 1.01±1.06 5.08±2.17 16.17±5.71
†Post-hoc tes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며, 분산팽창인자는 1.059~2.324로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은 2.02로 2에 가까우므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충족하여 회귀모형 사용의 적합함을 판단하였다.

Model 1에서 통제변수인 월 소득수준, 경력, 주당 근무시간

과 직종, 독립변수인 근골격계 자각증상을 투입한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4.13, p<.001), 설명력은 

7.2%(R2=.010, p<.001)이었다. 설명력이 유의한 변수는 주당 

근무시간(16~24시간 이하)(β=.09, p=.08)과 직종은 재가방문 

요양보호사(β=-.12, p=.08),이었다.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16~24시간인 경우가 주관적 정신건강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맞춤생활지원사보다 재가방문 요

양보호사가 주관적 정신건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

이 유의한 변수는 근골격계 자각증상(β=-.24, p<.001)으로 근

골격계 문제가 높을수록 주관적 정신건강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Model 1에 수면문제가 추가로 투입된 모형

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5.66, p<.001), 설

명력은 4% 증가하여 11.2%(R2=.112, p<.001)이었다. 근골격

계 자각증상(β=-.17, p<.001), 수면문제(β=-.22, p<.001)가 

주관적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근골격계 자각증

상과 수면문제 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정신건강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주관적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수면문제의 매개효과

대상자가 지각한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주관적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수면문제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Hayes (2013)

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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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 of Musculoskeletal Problem, Sleep Problem on Self-rated Mental Health (N=447)

Variables Categories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18.83 0.91 　 20.71 ＜.001 20.91 1.00 　 20.88 ＜.001

Household income
(ref. ＜100, 10,000 
won/month)

100~199 
≥200

-0.52
-1.40

0.74
1.35

-.04
-.06

-0.71
-1.04

0.478
0.300

-0.21
-0.39

0.72
1.34

-.02
-.02

-0.29
-0.29

0.770
0.771

Caring-related 
career duration
(ref. ≤1, year)

2~3 
4~6 
＞7 

-0.45
-1.19
-0.03

0.75
0.78
0.76

-.33
-.08
-.01

-0.60
-1.53
-0.04

0.548
0.127
0.967

-0.57
-1.19
-0.20

0.73
0.76
0.74

-.04
-.08
-.02

-0.78
-1.56
-0.26

0.438
0.120
0.792

Working hours 
per week
(ref. ＜15)

16~24 
25~30 
≥31

1.85
-0.24
0.16

1.06
0.74
0.93

.09
-.02
.01

1.75
-0.32
0.17

0.081
0.748
0.862

1.74
0.07

-0.08

1.04
0.72
0.91

.08

.01
-.01

1.68
0.10

-0.09

0.094
0.923
0.927

Occupations
(ref. Elderly life 
supporter)

Home-visit caregiver
Disabled life supporter
Musculoskeletal problems

-1.50
-0.98
-1.29

0.84
0.94
0.25

-.12
-.08
-.24

-1.78
-1.04
-5.10

0.080
0.300

＜.001

-1.12
-0.63
-0.92

0.83
0.92
0.26

-.09
-.05
-.17

-1.35
-0.68
-3.56

0.177
0.497

＜.001

Sleep problems -0.58 0.13 -.22 -4.53 ＜.001

R2=.10, Adj. R2=.07, F=4.13, p＜.001 R2=.14, Adj. R2=.11, F=5.66, p＜.001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Sleep Probl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sculoskeletal Problem and Self-rated (N=447)

Step Pathway B SE β 　t Adj. R2 F

1 Musculoskeletal problems → Self-rated mental health -.1.29 0.25 -.24 -5.10*** .09 4.13***

2 Musculoskeletal problems → Sleep problems 0.64 0.09 .31  6.82*** .15 6.99***

3 Musculoskeletal problems
Sleep problems

→
→

Self-rated mental health
Self-rated mental health

-0.92
-0.58

0.26 
0.13 

-.17
-.22

-3.55***
-4.53***

.14 5.66***

Controlling for working hours per week and occupations; ***p＜.001.

음과 같다(Table 4). 통제변수로 월 소득수준(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경력(1년 이하, 2~3년 이하, 

4~6년 이하, 6년 초과), 주당 근무시간(15시간 이하, 16~24시

간, 25~30시간, 31시간 이상), 직종(노인맞춤생활지원사,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근골격계 자각증상이 결과

변수인 주관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β=-.24, t=-5.10, p<.001). 즉, 근골격계 자각증상 경험

이 많을수록 주관적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2단계

에서 독립변수인 근골격계 자각증상이 매개변수인 수면문제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β=.31, t=6.82, p<.001). 따라서 

근골격계 자각증상 경험이 많을수록 수면문제의 정도가 높아

짐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는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수면문제

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수인 근골격계 자각증상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17, 

t=-3.55, p<.001), 수면문제가 주관적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β=-.22, t=-4.53, p<.001) 부분매개 효과

가 있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10,000회의 부트스

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B=-0.37, 95% CI=-0.58~ 

-0.18으로 95%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수면문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간접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돌봄 노동자의 근골격계 자각증상, 수면문제, 주

관적 정신건강의 정도를 살펴보고 3가지 건강문제 간의 관련

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방문 돌

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직종(노인맞춤생활지원사, 재가방

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돌봄 노동자 총 44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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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erifying the Bootstrapping Mediation Effect (N=447)

Variables B SE
Bootstrap 95% CI

Lower Limit CI Upper Limit CI

Direct effect -0.92 0.26 -1.43 -0.41

Indirect effect -0.37 0.10 -0.58 -0.18

Total effect -1.29 0.25 -1.79 -0.79

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자각증상을 

분석한 결과 주당 근무시간, 월 소득수준, 경력, 직종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당 근로시간이 31시간 이상

인 경우가 16~24시간 이하인 경우에 비하여 근골격계 자각증

상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rris 

등(2020)의 연구에서 돌봄 제공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가 

20시간 미만인 경우에 비하여 근골격계 통증이 더 많이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고, 근무시간이 길어질수

록 근골격계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한다는 결과는 요양보호사

(Seo, Kim, Song, Kim, & Kim, 2012), 간호사(Jung & Eun, 

2017) 등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

양한 직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

었다. 월 소득수준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구간인 200만

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의 경우보다 근골격계 자각증상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돌봄 노동자는 시급제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아 방문서비스 

제공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월 소득이 결정되는 경향

을 보인다(Hwang, 2013). 본 연구대상자 중에서 노인맞춤생활

지원사를 제외한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제 급여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두 직종 모두 최저시급

이 적용되며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치면 장애인활동지원사

는 2021년 기준 시간당 10,500원이며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는 

10,464원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서비스 수가가 활동지원기관에서 

최대 25%의 운영비용을 공제하고 임금으로 지급되어 실제 급

여는 시급기준보다 더 낮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Im & Lee, 2016). 대상자의 갑작스런 상황이나 불

만, 이용중단 등으로 제공인력의 교체 시 일을 못하는 만큼 그

대로 소득의 상실로 이어져 저임금을 초래하므로 한 사업장에

만 속해 있지 않고 여러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 경

우도 많다(Seok, 2020). 그러므로 월 소득이 높다는 것은 상대

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한 것을 의미하므로 더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근골격계 자각증상을 더 많이 호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소득상실로 이어지는 급여체

계로 인하여 건강문제가 있어도 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불안정

한 고용조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돌봄 노동자의 

시급제 급여체계 개선을 통한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

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경력은 6년 초과인 경우가 2~3년 이

하의 경우보다 근골격계 자각증상을 호소하는 정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과 Eun (2017)의 연구에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군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 재가 돌봄노동자는 돌봄 기관에 시간제 호출노동에 기반

하여 고용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건강상의 문제로 근무를 하

지 못하게 되면 급여가 줄어들게 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

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유급휴가나 병가 등의 사회적 보호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병으로 인해 휴직하거나 돌봄 영역을 떠

나는 경우도 많다(Seok, 2020). 그러므로 돌봄 노동자의 경력

이 증가할수록 건강문제가 누적되는 현상의 하나로 근골격계 

자각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

서 시급제 급여체계 개선을 통하여 돌봄노동자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급

제 급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돌봄 노

동 3개 직종 간에 근골격계 자각증상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

과 장애인활동지원사(평균 1.22±1.16점)가 노인맞춤생활지

원사(평균 0.87±1.01점)에 비하여 근골격계 자각증상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32시간으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23시간, 노인맞춤생활지원사 21시간에 비해 근무시간이 상대

적으로 더 길었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평균 근로

시간은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결과(Im & Lee, 2016)와 유사하

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

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

는 제도로 신체청결,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과 청소, 세탁 

등의 가사지원 및 외출동행 등 이동보조를 제공한다(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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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ealth and Welfare, 2021). 노인과 달리 장애인은 중증장

애가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

이 되므로 학령기 장애인의 경우 학교에 가거나 재활 및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등 외출동행이 많이 발생한다. 외출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준비부터 이루어지고 휠체어를 차량에 싣

고 내리거나 휠체어가 없는 경우 업거나 안아서 승하차를 시키

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장애인주차

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이동거리가 멀어지는 등의 육체적 부

담이 많이 발생한다(Im & Lee, 2016). Song과 Kim (2019)의 

연구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업무 경력이 많을수록, 근무시

간이 증가할수록, 신체부담 정도가 높을수록 신체 통증 부위와 

강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장애인활

동지원사는 다른 돌봄노동자에 비하여 업무시간이 길고 장애

인의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육체적 부담이 커 근골격계 자각증

상을 더 많이 호소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돌봄 노동

자의 근골격계 문제 예방을 위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신체적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올바른 신체선열을 유지할 수 있

는 자세와 스트레칭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근무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한다.

수면문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월 소득수준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수면문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You, 

Jeon과 Kim 등(2019)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19.2%가 수면장애를 호소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대상

자의 요구에 따라 월 평균 4.55±6.12일의 휴일 또는 야간근무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증장애인을 24시간 상주하여 보조

하는 경우 밤에도 이어지는 체위변경과 같은 업무로 인해 수면

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와 노인맞춤생

활지원사의 수면문제와 월 소득수준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으나 재가 돌봄노동자들의 근무조건

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건강문제를 호소할 가능성을 예

상해 볼 수 있다. 

돌봄노동자의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수면문제가 주관적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종과 주당 근무시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두 가지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에 비하여 Model 2에서 

근골격계 자각증상의 회귀계수가 감소하였고 Model 2에서 수

면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수면문제가 매개

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수면문제의 매

개효과 검정을 위한 3단계 과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가지 변수 중 수면의 질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교대근무 근로자(Kim et al., 2002), 청소년

(Noh, Park, & Choi, 2010), 장년 및 노인 근로자(Bae & Kim, 

2019) 등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관된 연구결

과가 보고되고 있다.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보고된 결과는 

없었으나 본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돌봄 노동자들에게서도 동

일한 관련성이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근골격계 자

각증상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Hwang 등(2014)의 연구에서 근골격계 증상이 있는 경우, 정

신건강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정신건강 측

정을 위해 사용한 WHO-5에 대하여 Krieger 등(2014)은 본 도

구가 Well-Being 수준 측정을 위하여 개발되었지만 우울 연구

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울수준을 측정한 선행

연구와 비교하면, 노인(Lee & Yang, 2010), 폐경기 여성(Jang 

& Ahn, 2011)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골격계 통증과 우울 

간에 양의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Fagerström, Elms-

tåhl과 Wranke (2020)는 돌봄 제공자의 통증의 정도가 정신적 

측면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자각증상이 수면문제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통증과 

수면문제 간에 양의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보

고되었다(Jeon & Song, 2017; Kim & Park, 2018). 근골격계 

자각증상 역시 통증을 수반하므로 통증과 수면문제의 관련성

에 관한 연구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재가방문 돌봄노동자

가 경험한 근골격계 자각증상은 통증을 수반하므로 그 자체로 

정신적 건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하여 정신적 건

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돌봄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문제와 건

강 관련 정책을 고려할 때 신체적 건강문제와 정신적 건강문제

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업

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정신적 

건강문제의 해결에는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

여와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근골격계 자

각증상을 부위별 증상 경험 유무로 측정함으로써 증상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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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빈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지 못하였고, 경력이 1년 이내인 

연구대상자의 경우 현재 호소하는 근골격계 자각증상이 업무

로 인한 것인지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증상과 업무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돌봄 노동자의 근무조건으로 월 소득수준, 

경력, 주당 근무시간 변수만이 연구에 투입되어 돌봄 노동자의 

근무조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방문 

돌봄 노동자는 1:1 서비스로 인하여 인력대체가 어려워 휴가 

사용 및 근무 중 휴식이 어렵고, 시급제에 기반한 호출근로로 

인하여 고용상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용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반

영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돌봄 직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돌봄 노동자 직종 간의 건강수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돌봄 노동자의 여러 가지 

건강문제 간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돌봄 노동

자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개발에 유용한 근거를 제

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재가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직종(노인

맞춤생활지원사,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447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자각증상, 수면문제, 주관적 정신

건강의 정도를 살펴보고 3가지 건강문제 간의 관련성을 포괄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직종에 따른 일반

적 특성 중에 근골격계 자각증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월 소득수준, 경력, 주당 근무시간과 직종이었고 수면문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월 소득수준이었으며, 주관적 정신

건강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직종이었다. 돌봄 노동

자 3개 직종 중에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근골격계 자각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이 낮았다. 회귀분

석 및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재가방문 돌봄 노동자들

의 근골격계 자각증상은 그 자체로 정신건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일부는 수면문제를 통하여 정신건강 수준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득, 경력, 주당 근무시간과 같은 근

무조건에 따라 근골격계 자각증상의 차이를 보였으므로 낮은 

급여체계, 근무시간 개선과 같은 근무조건 개선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재가방문 돌봄 노동자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서는 근골격계 증상 예방 및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수면문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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